
구라보의 새로운 타입 니트·패브릭 – 쿨모어 호평 중 

구라보가 최근에 발표한 새로운 타입의 흡한 속건(吸汗 速乾), 통기 기능이 

좋은 니트 패브릭(knit fabric)인 ‘쿨모어(COOLMORE)’가 호평을 받고 있다. 

흡한 속건에 벤틸레이션(ventilation : 通風)을 덧붙여 기능이 명쾌하게 되었다

고 평가받고 있다. 이미 여러 어패럴 기업이 2009년 춘하절까지 이 소재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라보는 앞으로 더욱 기능의 베리에이션(variation : 

變化)을 넓힘으로써 4계절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소재로서 기능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쿨모어는, 독자적인 위크 구조(wick 구조 : 양초의 밑바닥까지 깊이 박혀 

있는 심지가 녹은 촛물을 위로 빨아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편포에 움직

이는 섬유인 벤트쿨(ventcool)을 복합한 소재이다. 예를 들어보면, 소수성의 

폴리에스터를 이중 편포의 뒷면(裏面)으로 하고, 친수성의 면을 표면으로 하

였을 때 뒷면의 폴리에스터 섬유는 피부와 맞닿아 있으면서 땀을 흡수할 수 

없으므로, 표면의 면이 적절한 간격으로 양초의 심지 모양의 위크 구조로 폴

리에스터 사이로 뒷면까지 뚫고 내려가 있으면, 면이 적절히 땀을 밖으로 빨

아올릴 수 있게 된다. 구라보는 면·폴리에스터·벤트쿨 교편(交編)과 면·폴리에

스터·벤트쿨 혼방의 두 가지 타입을 갖추고 있다. 

위크 구조로 되어 있는 흡한 속건 성능에 벤트쿨 기능으로 착용자가 땀을 

흘릴 때 편포의 눈이 열려 통기성을 좋게 해 주는 기능이 있다. 

2008년 6월에 이 소재를 발표한 후로는 즉시 주목을 받게 되어 이미 2009

년 춘하절부터 스포츠·어패럴들이 골프 웨어와 관련하여 이 소재를 채용하기



로 결정하였으며, 나이티(nightie)에서도 이 소재의 채용을 결정하였다. 이 외

에도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문의가 오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초년도 판

매량의 목표는 10만 미터로 잡고 있는데, 아직은 잘 추진되고 있다. 

호평을 받게 된 배경에는 스포츠나 이너(inner) 분야에서 흡한 속건이 너무

나 잘 알려지면서 정번화하여 플러스 알파(plus α)의 기능을 요구하는 경우마

저 있을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쿨모어의 벤틸레이션 기능이나 ‘움

직이는 니트’와 같은 컨셉(concept)이 어패럴로서 보더라도 명쾌하다. 

구라보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편구조(編構造)를 개발하여, 통기도를 더욱 올

리는 등 성능을 브러시 업(brush-up : 손질)함과 동시에, 다른 기능의 합섬 등

과의 복합으로 보온 기능 등도 추가하여 추동절에도 추위에 대응할 수 있는 

통년(通年) 소재로 쿨모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또한 옵션(option : 선택권)

으로서 UV컷(UV cut)이나 항균 소취 기능(抗菌 消臭 機能)도 추가하는 등으

로 기능의 베리에이션을 다양하게 늘려 나갈 것이다. 

구라보의 니트과(knit課)는 2008년기부터 영업 거점을 도쿄 지사로 옮기고, 

도쿄에서 발신되는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에 맞춰나가면서 그동안 도쿄 지

사가 맡고 있던 멘즈(men's), 레이디스(ladies), 캐주얼(casual), 스포츠 분야의 

베터 존(better zone)에 특화하려 하고 있다. 니트과에서는 “영업의 스피드가 

올라갔다.”고 그동안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스피드를 올리

려 하며,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쿨모어, 캐주얼에서는 스트레치(stretch) 소

재, 레이디스에서는 ‘J-파이버’ 등을 중점적으로 사업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08년기 영업 상황에 대하여 점포에서의 판매가 좋지 

않는 등 니트·패브릭도 시장 환경이 매우 어렵다. 구라보도 이제까지의 판매

고는 계획대로 나가고 있지만 사용하는 합섬 솜이나 실의 가격 뿐 아니라 



가공 요금이 오르는 등 생산 코스트가 오를 요인이 커서 이익 면을 압박하

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발 소재를 사용하는 데에 따른 품종 전환으로 

가격 전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도 안조(安城) 공장의 방적, 쓰(津) 

공장의 가공 기술을 융합시킴으로써, 기능과 감성으로 더욱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QR(quick response)을 살려 

일본 국내의 봉제 메이커와 공동 개발 등으로 중 로트(中級 lot)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